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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卜르코복음을 중심으로

1. 전 제

신약학에서는 예수의 청중 또는 대상에 대해서 주목했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적 성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예수 

의 말씀이나 행위를 비사회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어떤 말 

씀’을 ‘누구’에게 했느냐를 묻게 되면 그 말씀의 역사적 성격이 밝 

혀지게 될 것이다. 한편 ‘누구’의 사회적 성분을 밝히려면 정치 • 문 

화 • 경제적 측면에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총괄하기 위해서 

는 어떤 사회구조 속에，그 ‘누가’가 어떤 위치를 가진 자들인가를 

밝히면 된다. 이 글은 예수의 주변사람들을 분석하는 데 집중할 것인 

데, 그것은 복음서 기자의 편집구와 예수의 말씀에서 찾게 될 것이 

다.

2. 마르코복음 안의 오클로스

양식사학자(樣式史學者)들은 모두 예수의 말씀들의 뜻 또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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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리스도라는 케리그마 (kerygma) 를 드러내는 틀로서밖에 보려 

고 하지 않았고，그럼으로써 말씀이나 케리그마적 진술만을 남겨놓 

고 나머지는 제거해버릴 것으로만 봄으로써 결국 중요한 일면을 보 

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마르코복음에는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있 

다. 그것은 바로 ‘군중’에 대한 서술이다. 마르코복음은 처음부터 일 

관되 게 예수를 둘러 싼 군중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마르코복음 1장 22절에서 벌써 그 군중이 언급되어 줄곧 반영된 

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 또는 삼인칭 복수인 ‘모두’ 같은 추상 

명사 또는 형용사를 씀으로써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지만，저들 

의 정체는 밝히지 않는다(1，22 • 30 • 32 • 33 • 37 ■ 44 • 45； 2, 2). 이 

런 서술법은 독자로 하여금 그들의 사회적 성분에 관심을 가지게 하 

며，마침내 ‘그 많은 사람’(koAA조)의 성분을 표시하는 개념이 등장 

하는데，그것이 바로 ‘오클로스’(강반成)이다(2, 4). 마르코는 오클로 

스를 지칭하는 지시대명사를 빼고도 무려 36회나 이 단어를 집중적 

으로 사용한다. 이것은 마르코의 오클로스의 사용이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임을 나타낸다.

한편 이런 현상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 용어의 빈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아도 그렇다. 우선 오클로스와 유사한 뜻을 

갖고 있고 그때 일반적으로 혼히 사용된 용어 중에 ‘라오스’(laos) 

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70인역 성서 (L X X )에서 무려 2천여 회나 

사용되는데，그것은 압도적으로 민족의 일원 특히 이스라엘 사람을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뜻에서 사용한다(Strathmann，K ittel). 그 

런데 마르코는 인용문(7, 6)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입으로 한 

말(14, 2) 외에는 이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다수’ 등 형용사적으로 사용된 무성격한 표현인 ‘플레토스’U ；l抑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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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 번만 사용할 뿐이다(3, 8).

신약에서 마르코가 처음으로 오클로스라는 용어를 도입한 것이 틀 

림없다. 그것은 오클로스라는 용어가 마르코 이전의 신약문서에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마르코 이후에 씌어진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에 이르러서야 이 용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르코의 

영향임에 틀림없다. 한편 오클로스는 그리스도교가 박해를 받을 때 

에 씌어진 것으로 알려진 요한계시록에 세 번(7, 9 • 19,1 • 19, 6) 나 

온다.

이에 대해서 특히 마르코 이전에 씌어진 바울로의 서신에는 단 한 

번도 오클로스가 등장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오클로스에 대한 

마르코의 용법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우선 마르코의 오클로스의 뜻을 살펴보기 위해 바울로서신과 

마르코복음을 비교해보자.

첫째，바울로서신은 모두 마르코보다 10년 이상 앞선 A. D . 50~ 

期년 사이에 씌어진 것들이다.

둘째 , 바울로의 글은 이방선교를 뚜렷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리 

스도론，구원론에 집중하는데，언제나 변증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셋째，그는 역사의 예수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역사의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고후 5, 16).

이에 대해서 마르코복음을 보자.

첫째，마르코복음은 유다전쟁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예루살렘마저 

함락됨으로써 유다인이 모조리 유다 땅에서 추방되는 무렵인 A. D . 

70년 이후에 씌어졌다(본인은 후설을 지지).

둘째，마르코는 바울로와는 반대로 역사의 예수 전승에 총집중하 

는데，그 내용에는 이른바 확대된 케리그마(R. 불트만)로 볼 수 없 

는 재료들이 많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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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그는 바울로처럼 변증적이며 관념적으로 추상화한 그리스도 

론이나 구원론을 전개하지 않고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소박한 

민담적 서술법을 쓰고 있다.

이상의 비교에서 우리 주제와 관련하여 지적할 것이 하나 있다. 즉 

마르코는 바울로와는 다른 사회적 상황에 있으므로 바울로에 있어서 

총집약된 케리그마적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에 있을 

뿐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것과 거리를 두었다고 보인다. 마르코의 그 

런 입장은 역사의 예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정 밑에서 볼 때 그에 의해 부각된 오클로스는 중요한 의미가 있 

다. 마르코시대의 유다계 그리스도인을 위시한 온 유다인들은 그 본 

토에서 추방되어 목자 없는 양떼처럼 홀어져 유랑길에 나서야 했다. 

마르코가 ‘오클로스’를 사용하는 데에는 이러한 역사적 상황이 자리 

하고 있다. 즉 마르코에서의 오클로스의 사용은 이러한 마르코의 역 

사적 상황에서 요청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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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르코복음에 나타난 오클로스의 성격

일반적인 순서로는 오클로스의 언어학적 개념을 밝히는 것으로 시 

작해야 할 것이나，여기서는 마르코복음에 등장한 오클로스의 성격 

을 찾는 작업을 우선한다. 그럼으로써 관례적 개념의 틀에 가두는 주 

관적 해석을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한다.

1) 오클로스의 성격

이하는 오클로스라는 개념을 사용한 군상(群像)들을 종합 분석한


